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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식기반 IT 사회, 그리고 다문화사회로 특징되는 현시대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문제해결력, 창의적 

사고력, 소통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에서는 융복합 전공 및 교육을 개설하여 이러한 사
회적 요구에 적합한 역량을 지닌 인재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융복합 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모
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학습자 중심 학습모형이자 21세기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수법의 하나로
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PBL(Problem Based Learning:문제기반학습)을 융복합적 수업모형의 하나로 선택
하여, 대학교양 미술수업의 한 강좌를 PBL 수업의 특징에 따라, 실생활 연결된 과제를 주고 학생들이 중심

이 되어, 개별적, 혹은 그룹별 학습활동으로 개발, 적용하였다. 이후 수업을 실시한 뒤에는 학생들의 성찰저
널, 심층면담과 SNS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학습 결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로서,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자신감, 재미 및 학습자간  소통력, 다양성에 대한 이해, 서로에 대한 배려 등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 

등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교육에서의 융복합적 수업을 위한 수업모형으로서 
PBL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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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ociety characterized by knowledge-based information technology and 

multiculturalism put more emphasis on problem-solving skills, creative thin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than any other periods did. In response to the demand of the current times, 
multidisciplinary, or convergence courses and majors are being created and conducted in college 

education, yet, with the lack of specific teaching and learning model for the convergence cours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PBL as an instructional model for the convergent 

approaches in classroom, since PBL has been regarded as a model for fostering the 21st century 

learning capabilities for student coupled with the learning principles of authentic tasks, 
learner-centeredness, collaborative learning. This study, after conducted a PBL course for the 
general art education during the summer semester of 2014, analyzed the result using data 

collected from students’ reflective journals, in-depth interviews, and SNS posts among the 
students. The result presented students’ enhanced self-respect, increased interest in their learning 
and communication skills, and their recognition of the value on diversity and empathetic attitudes 

toward each others. In conclusion, PBL showed its potential as an alternative instructional model 
for the multidisciplinary and convergent learning in colle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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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급격하게 변하는 21세기 정보지식 사회는 방대한 정

보생성과 지식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면

서 단순한 지식보다는 실재적인 문제해결력, 창의력, 사

고력, 판단력 등을 갖춘[1-6] 창의인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디지털 혁명을 통해 인터넷과 미디어는 실

재의 삶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며 새로운 세계를 접

하는 활동을 제공하는 학습도구로 활용되면서[7], 자신

을 표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통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8].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국내외의 많은 대학은 

창의적이고 소통능력이 뛰어난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

한 전공의 융합뿐만 아니라 교양과목을 통해 기술과 학

문의 접목과 학제간 융합을 강조하는 융복합교육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7-14]. 특히 테크놀로

지의 발전과 함께 자칫 감성 부분이 소홀히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로서, 지성과 더불어 감성의 중요성 

역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9-11]. 그리고 이것은 구

체적으로 대학의 교양미술교육에서의 융복합적 접근으

로 이어지고 있다[9-11][14-16]. 이는 포스터모더니즘 

이후 디지털 혁명을 계기로 “미래교육은 인간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적이고도 보편적인 교육과제“[17]로 

보는 관점이 확산되면서, 예술과 자연과학, 인문학 등의 

통합을 중시하는 사회 전반에 걸친 하나의 현상과도 연

관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사회문화적, 교

육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 교양미술수업

은 이론과 기술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존의 방식으로 운

영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18]. 특히 IT의 변화는 예술 

장르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술적 감성과 취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학제간 융합을 유도하는 학습도구의 

역할[19-21]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세대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ocial Network System: 

이후 SNS라 함)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

합적 접근을 하는 대학 교양미술수업사례는 미진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양미술수업에서 미술작품을 단지 감상이

나 창작 위주로 이루어지는 수업대신에 학생들의 개별

적 선경험, 지식, 관심을 적극 수용하여 삶과 직접적으

로 연관된 융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 개

개인의 체험적 창작활동을 강조하고 인류문화유산으로

의 미술작품을 적극 향유할 수 있는 미적 감수성을 함

양하기 위한 교육방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

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학습환경으로서 ‘문제중심

학습(Problem Based Learning: 이하 PBL이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PBL수업은 직접적인 지식이나 강의 대신에 학생들

의 삶과 관련성을 지닌 실제 삶 속의 문제, 과제, 이슈

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개별적, 협력적 학습활동을 통

해 해결해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3][22-36]. 따라서 

근본적으로 PBL의 특성은 융복합적 특성의 실생활 속 

과제나 이슈들을 다루고 있으며 배운 것을 실제 생활

에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 또는 전이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교양미술교육에서 지향하

는 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교수학습모형이자 학습환경

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간 이루어진 PBL 관

련 많은 연구에 의하면 PBL수업의 교육적 효과는 우

선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지식전이,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협력학습력 등과 같은 효과[27][37-39]가 있으

며, 감성적 측면에서 볼 때도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

가 증가하고, 동료학습자들에 대한 배려와 공감 등의 

인성적 교육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1][3][28- 

30][35][40-52]. 

또한 PBL은 인터넷과 디지털미디어를 적극 활용하

는 PBL, 곧, e-PBL1이라는 방식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수업환경으로서 근래에는 PBL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

미 다양한 디지털 매체, 특히 SNS의 활용을 기본적 전

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7].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PBL이 융복합적 접근

에 의해 학생들의 삶과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그들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SNS를 활용한다는 점에 착안

하여, PBL을 활용한 대학 교양미술수업을 개발, 적용한 

뒤에 그 수업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요소는 

PBL수업에서 강조하는 특징들, 곧, 미술을 하나의 독립

된 과목으로서가 아니라 삶과 연결된 융복합적 성격으

1 e-PBL은 PBL이라는 학습방식에 온라인 학습환경을 혼용하여 이루

어지는 학습방식을 의미하며, ‘온라인 PBL’ ‘모바일 PBL’ ‘스마트 

PBL’ 등 사용된 테크놀로지 방식의 총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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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는지, 자신들을 학습의 주체로서 인식하는지, 

그리고 협력적 학습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지, 마지

막으로 SNS를 학습소통의 도구로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작성한 성찰저널, 면담, SNS을 통한 소

통내용 등을 자료로서 수집,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비록 하나의 수업사례연구이지만, 그 결과

를 통해 융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교과목

에 의미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 교양에서 융복합교육의 필요성
학문분야에서 ‘융합’이라는 단어는 간학제

(interdisciplinary), 통섭(consilience), 컨버전스

(convergence), 통합(integration) 등의 용어와 함께 사

용되고 있는데[8], 학문에서 ‘융합’이란 의미는 주로 서

로 다른 영역의 전공을 연결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7][8][53][54]. 요사이 디지

털 미디어나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융합의 의미에는 

지식분야와 삶의 연관성, 학습자들의 능동적 학습참여

를 의미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 “다양한 학문의 

융합과 삶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 새로운 지식창조력을 

갖춘 감성적 인재양성의 교육공법”[14]등과 같이 교수

학습환경적 측면까지도 포함되어 있다[10]. 따라서 여 

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융복합교육’이라고 할 때는 학습

자의 개별성과 다양성 및 지식의 통합성을 더욱 구체적

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5]. 

따라서 융복합적 교육을 정리하자면 지식과 삶의 연

관성을 전제로 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통합을 시도하

며, IT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다른 학습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면서 개별적인 학습자들에게는 학습의 

주체로서의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펼쳐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융복합교육에 대한 관심은 현재 전

지구적으로 IT 기술적 혁명과 더불어 세계화라는 사회

적 현상으로 인함이다. 결국 이전의 과학적 합리주의적 

사고관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교육환경으로는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한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IT

로 더욱 확장된 세계화라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독창적인 시각을 지닌 창조적 융복합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융복합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학, 공학, 의학, 경영학 등 다

양한 학문영역을 결합한 융복합 과목이나 전공 개발 등

으로 이어지고 있다[7][14]. 융복합 과목의 예로서는, 옥

스퍼드 대학의 철학, 정치, 경제학(PPE: Philosophy, 

Politics & Economics), 하버드 대학의 ‘뇌. 마음. 행

동’(Brain Mind Behavior), 스탠포드 대학의 ‘과학. 기

술. 사회’(Science, Technology & Society)[11]가 있으

며, 일본 동경대학의 광학과 전자공학의 통합과목2이나, 

KAIST3와 홍익대학교4에서 융복합과목 연구교수를 뽑

고자 하는 사례들이 그 대표적 예이다. 또한 많은 국내 

대학에서는 최근 다중전공과 제2전공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고려대학교는 2005년부터 제2전공 이수를 

의무로 추진하고 2014년부터는 융합전공 제도를 채택

하여 여러 학과의 과목을 섞어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중 시대변화에 발맞춰 신설된 ‘융합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와 학문분야가 융합된 전공으로, 간 학

문적이고 학제적인 교육을 목표로 ‘다문화 한국어 교육’ 

‘메디컬융합공학’ ‘융합보안’의 3개과가 있다[56]. 또한 

서울대에서 2009년 설립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기초 

자연과학과 인문, 사회, 생명과학, 의학, 공학 등의 학제

적 통합을 통한 융합학문의 창의적  인재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는 고등교육 제도 중 하나다[57].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융복합과목의 경우, 인

접학문간의 융복합 시도에 그치거나 인문사회과학 혹

은 자연과학이라는 한계를 보이는 전공중심의 분과적

인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이

를 위한 해결책으로 최근 특정 전공에 관계없는 교양교

육의 변화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7][8] 

[10-14][58]. 근본적으로 대학의 핵심가치로서 교양교

2 동경대학교 광학전자통합연구소,      

  http://cpec.iis.u-tokyo.ac.jp/index-e.html, 2015 내용.

3 KAIST, http://kse.kaist.ac.kr/ab-885-9, 2015 공지.

4 홍익대학교, http://idas.hongik.ac.kr/?p=6263, 2015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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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특정한 지식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 지식을 이

해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데 바탕이 되는 능력 배양이 

목적이다[7].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인 대학에서 교양교육은 사람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가 다양한 전공 분야와 밀

접히 결합돼야 한다[59]. 주지하듯이 대학의 본질적인 

목적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이해를 

통하여 사회를 폭 넓게 바라보며, 민주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유연한 전인적 인간육성에 있

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학교육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인적 인격체로서 인간을 형성케 

하는 ‘교양교육’과 특정 전문분야의 직업으로 활동하기 

위한 ‘전공교육’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60]. 따라

서 교양과목에서의 융복합적 접근은 특정 전공분야에

서보다 더욱더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전

문분야의 지식을 폭 넓고 깊이 있는 안목으로 조망하고 

연결할 수 있는 ‘지적 연결지평’으로서의 교양교육의 역

할을 볼 때, 융복합교육의 기초로서 교양교육의 강화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7].

2. 융복합교육을 위한 방법으로서 문제중심학습
(Problem-Based Learning: PBL) 

PBL은 학교교육에서 배운 바가 바로 현장, 실생활, 

직장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습방

법으로서, Forgarty[34]와 Levin[61]이 설명하듯 비구

조화되고 모호한 현실 세계의 문제와 이슈에 대하여 학

습자로 하여금 내용 지식과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 

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할 수 있

도록 설계된 교수법이다. PBL은 흔히 ‘문제해결

(Problem solving), 시나리오기반학습(Scenario-Based 

Learning),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Based Learning), 

사례기반학습(Case-Based Learning), 액션러닝(Action 

Learning)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교수학습모형을 포

함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 ‘협력

적 학습’과 ‘실생활연계 과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곧, 실생활과 연계된 융복합적 문제상황이 제시되

면, 학습자가 학습의 중심이 되어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고 발표, 공유하는 학습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PBL은 ‘삶 속에서 구체화되고 실제

적인 경험 및 문제해결과 관련된 진행과정 중심의 학

습’[1][3][26][28][29]이기 때문에 생활과 지식을 연결시

켜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현실에서 

경험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있는 역량개발을 학

습할 수 있다. 보통 PBL의 특성은 PBL 수업진행의 단

계에 기반하여 세 가지로 요약된다[1]. 첫째,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비구조적이며 복잡하고 여러 영

역이나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문제’로부터 

학습이 시작되며, 그것의 해결책 제안이 학습의 마무리

가 된다[30]. 둘째, 실제 상황과 맥락을 기반으로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깊이 있는 사고와 다양한 접

근이 가능하며 이러한 학습활동과 내용의 다양한 방향

과 탐색은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문제중심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크게 팀별 학습과 개별학

습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팀별학습을 통해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유, 개인 학습활동의 점검, 나아가 학습

자간의 상호작용과 소통 등의 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이전의 지식전달자

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PBL 수업을 위한 과제를 설계

하고 제시하며, 수업진행과 운영의 촉진자로서의 역할

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확인할 수 있다. 인지적 측면, 곧, 지식적 측면은 다양한 

학문 분야로부터 통합된 지식과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타 학

습자와의 상호교류와 협동학습으로 의사소통능력 등의 

향상을 기대하게 한다[2][38][39][44][62]. 

또한 감성적이며 사회적 측면에서의 PBL 학습효과

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학업에 대한 흥미로 동기부

여를 갖게 되는 학습태도의 변화는 능동적, 자기주도적 

학습의 정의적 측면의 효과를 유발하며 특히, 학습자의 

팀워크의 중요성 인식으로 동료학습자들에 대한 배려

와 공감 등의 인성적 교육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학업이 향상되는 다양한 결과를 볼 수 있다[1][2][38] 

[39][44][62-64]. 

이러한 PBL의 학습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두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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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PBL은 대학 교육환경에서도 의미있는 학습방식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곧, 학습자가 향후 대

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지식과 실무를 

통합시키도록 하고, 평생학습 능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전문가적 자질과 능력 개발에 효과적이다'[1][33][45] 

[65]라고 할 수 있다.

3. 대학 교양교육에서 융복합수업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대학 교양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융복합수업사례는 사

실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미약하나마 미국의 

컬럼비아대학, 한국의 서울대학과 경희대학의 교양교

육에서 융복합수업사례를 볼 수 있었다. 이들은 편협한 

미술사학적인 한계를 탈피하고 서양의 미술이 시대적

으로 당대의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학 등과 어떻게 

연계하여 이 시대에 이르렀는지를 좀 더 열린 학제간의 

관점을 통하여 교육하고자 노력하는 면모를 드러냈다. 

문화를 형성하는 한 분야로서 서양의 미술을 다루는 것

이 아니라 문명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시각 문화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미술

에 대한 인식과 좌표가 결코 미술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주요 미

술작품을 통해 문화예술의 코드를 이해하는 강의, 전시

탐방, 실기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서, 하버드대학의 교양교육의 

예를 들 수 있다. 여기서의 교양교육은 다원적이고 융

합적인 지적 성찰과 학생의 삶에 학문을 초대하는 참여

를 중요시 여기면서 활동기반의 체험학습과 다양한 전

공의 조합을 강조하는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Schutz[66]가 강조하듯이 “하버드대학에서 추구하는 

융복합수업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은 ‘융합적’이며 ‘복

합적’이고 ‘다차원적’ 실재이다”[11]라는 전제하에 개별

교과식 분별수업을 지양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곧, 하버드 대학의 미술 인

문학 과정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능동적인 분석과 토론

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과 예술작품들을 접하고 이에 

대해 지적, 반응, 토론으로 진행하면서 심미적인, 경험

을 쌓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시대에 시각문화영역(미술, 

영화, 건축 등)이 언어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사소통 수

단임을 보여주는 것[11][12]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시, 공연장을 방문하고, 공연가, 디렉터, 큐레이터 등

과 만남을 가져 상호작용을 하거나, 학생들이 창의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실제적이고 수업 밖의 

경험들을 포함한다. 학생들에게 하나나 그 이상의 매체

로 제작된 예술작품이나 텍스트들을 소개한다. 학생들

이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비교. 문화적 맥락에

서 작품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개인과 

커뮤니티의 정체성들을 구성하는 문화와 신념들의 전

통을 고찰한다. 수업시간에 논의되었던 작품들이나 텍

스트들, 문화적 쟁점들이 학생들 고유의 삶과 관련성을 

이끌어 낸다”[67]. 

결국 하버드대학의 융복합수업사례에서는 강의실의 

제한을 넘어서고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수업을 

하면서, 팀 활동의 협동과제수행, 예술 작품 만들기를 

활용한 활동기반학습 등과 같이 내용만이 아닌 교수법

에서의 변화까지를 포함한 융복합수업을 실시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에서의 융복합수업사례로서는 사례를 찾기가 힘

들었던 반면에, PBL 수업방식에 의한 융복합수업사례

의 예는 좀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의 인문, 교육, 경영,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

며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2][38]. 이 중에서 

대학 미술 관련 수업사례로 정경숙[63]의 ‘D대학 3학년

을 대상으로 한 인테리어디자인 PBL 수업설계 및 적용

사례연구, 그리고 이미란[3]의 건축인테리어학과에서의 

색채학을 위한 PBL 수업을 들 수 있다. 두 연구 모두 

궁극적으로 PBL을 통해 인테리어나 디자인 쪽 실무 현

장에서의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이며 융통성 있게 대처

할 수 있는 해결력과, 전문능력의 경쟁력 있는 인력 양

성을 기대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교양교육에서 PBL을 적용한 사례들로서는, 경

기도 소재 H대학의 ‘인간과 환경’이라는 교양수업에서 

수강생 80명을 대상으로 PBL을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도 ‘작문수업’[38], ‘글쓰기’[39] 및 김미영, 류영

태[62]의 ‘비즈니스 매너’ 수업들은 대학 교양교육에서 

실시한 PBL 수업 사례연구로써 대부분의 연구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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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 연구내용 시기 및 횟수

성찰저널
과제완성 및 발표 후 과제 수행을 위해 배
운점, 느낀 점 실생활에 관련시켜 자신의 
삶과 연결하도록 하며 학습의 전 과정에 
대해 작성한 성찰일지

전체 수업 종료
후 총 1회 

심층면담 수업 종료 후 학습자 6인과 PBL교수자 1
인의 인터뷰 자료

전체 수업 종료
후 총1회

SNS 활용 
대화내용

학습의 소통도구로서 사용된 SNS에 나타
난 질의응답과 자료 및 정보 공유 등의 대
화 내용

수업 전체 기간
동안 수시로

표 1. 결과분석을 위한 연구도구

적 수업방식과 PBL수업을 비교하면서 PBL의 교육적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상으로 대학에서의 융복합수업, 또는 PBL수업사

례들을 살펴볼 때,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대학내 PBL수업 사례연구를 통해 

PBL 수업의 다양한 교육효과가 검증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대학수업에서 PBL수업은 활발히 진행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김미영, 류영태[62]가 

지적했듯이, 많은 경우, 교수와 학생들이 PBL 수업을 

어렵고 복잡한 수업방법으로 느끼고 있었으며[68], 

PBL의 수업작용에 있어 실제문제설계, 학습자들의 조

별활동 지도와 수업촉진자로서의 교수자의 역할변화에 

대한 부담감, 나아가 전통적인 강의수업에 비해 교수자

와 학습자 모두에게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들이 PBL과 같은 융복합수업이 대학에서 좀 

더 활성화되는데 방해요소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64]. 비록 이러한 PBL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

근 강의수업과 PBL을 적용한 혼합학습이 시도되고

[38][64] 있지만, 여전히 대학교양 수업 중에서도 교양

미술수업에서는 PBL수업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앞서 하버드 대학의 사례나 그 외 국내 교양수

업에서의 PBL수업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창의적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양수업은 첫째, 내용

적인 면에서는 실제 삶이나 현장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는 맥락적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이

와 동시에 교수학습방법측면에서는 실습, 실험, 현장체

험, 프로젝트, 협력학습 등의 적극적으로 학습자가 참여

하여 학습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환경을 제공

해야 한다는 점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서 사례로 다루고자 한 교양미술수업의 경우, 예술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창조적 행위[8]이고 

미술교육은 지식에 미적 혹은 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소

통의 도구[20]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원숙[69]이 

언급했듯이, 예술교육의 창의성은 장르와 장르, 예술과 

테크놀로지, 예술과 인문학 등이 서로 융합하는 과정에

서 생기며 예술이 창의적이라는 뜻은 예술적 표현의 수

준이 뛰어나기보다 예술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생각하

는 마인드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라는 견해들

에 입각해볼 때, 여러모로 융복합교육에 적합한 수업이

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다음에서는 대학 교양미술수

업을 융복합수업의 대표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PBL 방식을 대입하여 수업을 설계, 적용한 사례를 제

시하도록 하겠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사례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K대

학의 2014년 여름계절학기 교양미술과목을 수강하는 

남학생24명과 여학생19명, 총43명으로서 미술전공자가 

아닌 일반 학문 전공자들이었다. 수업명은 ‘영화 속 그

림 읽기’라는 미술교양수업이었는데, 미술을 전공한 1

명을 제외하고는 주로 미술에 관심은 있으나 실질적으

로 미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전 학년의 학습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소유하여 SNS활동을 

하고 인터넷 검색과 문서작성과 같은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PBL 방식에 의한 교양미술수업을 각 5-6

명으로 구성된 8개의 그룹을 구성하여 16차시에 걸쳐 

실시한 후에, 그 결과로서 학생들이 PBL에서 기대하는 

학습결과들, 곧, ‘미술과 삶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학

습주체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 ‘협력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학습소통 도구로서의 SNS의 활용’의 효과

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6차시 

수업 종료 후 참가자 전원이 작성한 성찰일지, 6명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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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가 되어보세요

K미술관에서는 일반대중을 위한 쉽고 재미있으며 삶에 유용한 교양 
미술사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 
삶과의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고 이해하기 힘든 기존의 미술사조 교
육프로그램을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예술보급의 선두주자
인  K미술관에서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미술사조 교육프
로그램을 공개 공모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당선작은 교육프로그램으
로 활용되며 공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큐레이터가 되어보세요
K 미술관은 개관 7주년을 맞이하며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
양 미술사조 교육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대학
생들의 참여 부탁드림니다.

*주제: 교양 미술사조 교육프로그램 공모
다음의 미술사조 중 하나 선택
(르네상스, 바로크, 인상주의, 

큐비즘, 추상표현주의, 팝 아트)
대상: 일반 대학생

프로그램 제출 형식: 영상보고서(약15분)
참고사항

쉽고 재미있는 미술사조 설명
현대 삶과 관련성 제시

K미술관 교육팀에서는 출품된 프로그램을 전문가들로부터 타당성을 
검증 받기 위해 가상박물관 관람객을 통해 프로그램을 평가할 것입니
다. 예술을 사랑하시는 영화 속 그림 읽기 수강생 여러분도 교양 미술
사조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함께 참여해 볼까요!

1. 개발한 미술사조 동영상 프로그램 전문연구원 및 다른 참가 
팀에게 공개 발표합니다.

2. 심사의 주요 평가 기준은 '쉬운 이해와 지식 및 삶의 융합적 
내용 전달력'입니다. 

생들과 이루어진 심층면담, 학습진행과정 중에 학생들

간 그리고 교수자(본 연구의 2저자)와 학생들간에 이루

어진 SNS의 대화내용을 수집, 분석하였다. [표 1]은 이

를 정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자료수집에 따른 분석결과는 본 연구자 2인 이외에 

교육공학 전문가 2인과 미술전문가 1명, 총 3명의 전문

가의 삼각측정을 통하여 추출한 자료의 측정자간 신뢰

도(inter-rater reliability)를 측정하였다. 이 결과 신뢰도 

값은 .91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연구자들간의 토

론과정을 거쳐 동료검증(peer debriefing)도 실시하였다. 

IV. 대학교양미술 PBL수업 개발 및 적용

1. 수업개발 
본 연구가 PBL수업사례로서 설계되기 위해서 PBL 

의 수업설계와 관련된 연구 및 문헌들[30][42][62] 

[70][71]을 참고하여, 본 PBL수업의 4가지 설계원칙 

(‘실생활 기반’ ‘자기주도학습 기반’ ‘협력학습 기반’ 

‘SNS활용 소통학습 기반’)을 도출하였다[표 2].

표 2. 수업설계원칙 수립을 위한 PBL수업 선행연구 자료 
학습원칙 수업설계원칙 내용

실생활 
연계학습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상황을 기반으로 한 과제(문
제)가 교수자에 의해 개발됨[42]
학습자는 전통적 수업환경의 학습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획득하고, 더 잘 기억하며, 학습한 지식을 실제 문제상황에 
더 잘 활용하는 경향임[70] 

자기주도
학습

개별 학습자가 학습내용, 학습방법 그리고 학습관계를 포
함한 전체적인 학습계획을 수립하여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평가도 실시한다[30]

협력학습

여러 사람이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
양한 견해를 통해 사고영역을 확장시키며, 다른 사람의 견
해를 자신과 비교하고 평가하므로 자신의 결론과 견해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과 
상호 작용에 의한 지식의 구성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
할 수 있고 의사소통 기술과 상호존중과 같은 대인관계 기
술도 개발하게 됨[70] 

학습소통도
구로서 SNS

SNS와 e-Class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함
으로써 협동학습을 촉진할 수 있음[62]

이어서 PBL수업단계를 설계하였는데, 이는 강인애, 민

진아[72]가 제시하는 ‘문제제시-과제수행 계획세우기-문

제해결 모색하기-발표 및 평가하기’의 4단계를 기초로 

설계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에 의한 미니 강

의와 중간발표 및 퀴즈 활동을 좀 더 추가하였다[그림 1].

그림 1. 교양미술 PBL수업 전개과정

우선 PBL수업은 ‘문제’제시와 함께 출발[2]한다. 따

라서 PBL수업의 첫번째 설계작업은 ‘문제’를 위한 시나

리오개발부터 시작한다. 일단 문제의 이름을  ‘큐레이터

가 되어보세요’로 제시하였다[표 3].

표 3. PBL 문제 ‘큐레이터가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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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강의
- 미술사조에 대해 시대적 맥락의 대중영
화를 이용하여 학습한다.

- 비판적 분석적 사고를 유도하는 문제제
기를 하며 작품과 관련된 융복합 요소를 
찾아낸다.

- 사조를 탐구하고 생활 적용을 파악한다.
  수업자료를 SNS에 공유한다.

문제
제기

미술사조
탐색

생활 속 
적용

 그림 2. 미술사조의 현대적 의미 
        탐색 강의 사례

3. 미니발표 & Quiz

그림 3. 미니발표 내용 중 마네
        작품의 현대적용 사례

- 미니발표: 해당 팀의 학습자들이 미술사
조를 설명하고 작품을 비판 분석하여 패
러디한 현대의 광고와 영화 등 적용 사례
를 발표한다.

- Quiz: 미니발표 후 모든 학생들이 퀴즈
를 본다

4. SNS에 정보 공유
- 밴드에 영상보고서 자료 조사 및 제작에 
대한 토의 내용을 공유한다.

- 또한 아이디어나 다양한 활동자료를 밴
드에 공유한다.

2. 미니강의
* 미니강의
는 대화기법
으로 시작하
여, 스스로 
탐구한 학습
내용을 정리
하면서 강의
내용을 집중
할 수 있도록 
한다.예) "누
드여인이 왜 
그림 속에 있
을까요?", "
현대라면 어
떤 미적 기준
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등

3. 미니발표 
& Quiz
* 다양한 관
점의 탐색내
용 발표를 수
시로 독려하
여 개별학습
/팀별학습의 
자부심을 느
끼게 한다.

* 퀴즈는 발
표내용 및 미
니강의 내용 
중에서 선택
한다.

정리 마무리

* 수업 마무리
- 팀별 학습활동을 독려한다.
- SNS를 통해 주요사항을 공지하고 질의 
응답을 공유한다.

- 다음 차시를 예고한다.

학습
주제

'큐레이터가 되어보세요'

대상
대학의 
전학년 
및 모든 
전공자

학습영역: 창작 및 적용
학습도구: 인
터넷, PC, 노
트북, 스마스
폰, PPT, 필
기도구, 카메
라 등

학습
차시

6-7차
시 지도장소: 강의실 및 기타

학습
목표

1. 지식: 미술사조의 특징과 융복합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2. 기술: 각 사조에 대한 정보를 삶 속에서 탐색할 수 있다.
3. SNS 및 ICT를 학습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4. 태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
5. 협동하고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다.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
습원리

교수-학습 활동
수업진행 
유의사항

도입

미술사
조지식 
및 

융복합 
탐색 
기술 
습득

1. 전시간 돌아보기
- 교수는 지난 시간의 학습내용 및 팀별 진

행과정을 SNS의 자료와 함께 점검한다.
2. 진행될 PBL 학습단계 안내

전개 PBL
학습

인상주의 탐구 19세기와 현대

1. 팀활동: 영상보고서 제작자료 수집 및 
미니발표 준비

- 팀별 선택한 미니사조와 명화를 이해 및 
학습한다.

- 다양한 학문영역 및 영화, 소설, 문학, 시 
등과 연결하여 조사한다.

- 현대 삶과 연관성을 파악한다.
- 스마트 기기 등 SNS와 IT를 활용한 ‘미

술과 삶의 15분 영상보고서’의 제작 
및 미니발표를 준비한다.

  그림 1. 미술사조 이해와 오늘날
       연관성 탐구 사례

1. 팀활동
* 제시된 문
제해결 단계
로 친밀한 분
위기에서 팀
활동이 이루
어질 수 있도
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
도한다.

* 질문사항
이나 새로운 
내용을 SNS
나 강의실 등
에서 수시로 
공유할 수 있
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제시된 문제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미술사

조 학습이 아닌 비전공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

양미술의 수준이며, 그들의 실생활과 관련되어 미술사

조를 이해하고 그를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

로 재구성하여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때 해결안은 영상보고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업에서는 학생들을 5-6명을 한팀으로 하여 8개

의 팀을 구성하였으며, 제시된 문제를 팀간의 토의를 

통해, 역할 분담 및 과제수행, 토론 정리 등을 활동을 하

면서 해결안(과제)를 제출, 평가, 공유하는 것이었다. 이

런 활동 사이에 교수자는 몇 차례에 걸친 사조별 미니

강의를 통해 하나의 학습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학습자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

들에게 최종과제를 내기 전에 미니 발표라는 중간발표

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학생들을 위한 퀴즈를 발표하는 

학생팀에서 만들어 제출, 실시하도록 하면서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진행하였다. 특히 학습

자들은 자신들의 수업평가에도 참여하도록 하여, 진정

한 의미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표 4]는 이상의 활동을 위해 만든 16차시의 수업

지도안 중 6-7차시의 수업지도안을 보여준다.

표 4. 6-7차시 미니발표 및 Quiz단계 수업지도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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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와 같이 6-7차시 수업은 미니발표와 Quiz

를 실시한다. 우선 교수자는 SNS의 밴드를 활용하면서 

지난 차시 학습내용을 점검하고 PBL 안내로 수업을 시

작한다. 이후 제시된 PBL 문제에 따라 팀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영상보고서제작을 계획하고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니발표를 준비한다. 이 때 각 팀에서는 미

술사조 이해와 오늘날 연관성을 탐구하고, 이를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동영상에 담을 아이디어를 모색하

고 미니발표를 한다. 이후 교수자는 미니강의(인상주

의)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학습내용을 정리하면서 심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해당팀(인상주의)은 미니발

표를 하고 학생들은 그 동안 팀별학습과 미니강의, 미

니발표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Quiz를 실시한다. 

수업에 사용된 학습정보와 자료 등을 밴드에 공유하고 

질의응답으로 수업을 마무리한다. 

 

2. 수업적용
이와 같은 PBL 미술수업을 16차시에 걸쳐 43명의 학

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학생들의 결과물은 실제

로 Youtube에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은 교실 밖 외부사

람들에게도 자신들의 결과물을 발표, 공유한다는 점이 

학생들에게 실생활과의 실질적인 연결이라는 측면으로 

이어지면서 좀 더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 부여를 하

고자 하였다. Youtube에 올려진 결과물은 교수자 및 학

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평가하였다. 이후 학생들은 마지

막 차시에 수업에 대한 성찰저널을 작성, 제출하였으며, 

일부와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교양미술을 위한 PBL수업을 개발, 적

용한 뒤에, 그 수업결과를 PBL 학습효과에 의거하여 

네 가지 측면(미술과 삶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학습주

체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 협력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학습소통 도구로서 SNS의 활용)에서의 효과를 

보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성찰저널, 심층면담 및 SNS

의 대화내용들을 분석자료로서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제시하겠다.

1. 미술과 삶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PBL에서의 ‘문제’는 현장, 실생활, 삶과의 연관성을 

지닌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신들 삶과의 관련

성을 느끼게 하고, 이는 학습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와 동기로 이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이 과연 본 연

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학생들이 수업 후 

작성한 성찰저널을 통해 살펴보았다. 

성찰저널에서 학생들이 기술한 내용을 보면 학습 내

용과 교수법이 현실과 연관성이 있었음을 느끼게 했다

고 적고 있다. 다음은 학생들이 작성한 성찰저널의 일

부에서 해당부분을 밑줄로서 강조하였다.

“예술이 제 전공인 만큼 이 수업이 제게 기여한 정도

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학기에 이 수업

과 함께 생명과학에 대한 교양 수업도 함께 들었는데, 

너무도 놀랍게도 생물수업 이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

다……그리고 너무도 신기한 것이 제가 다른 사람, 동

물, 사건 등 모든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에 이전과는 다

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3주간의 수업이 저

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게 신기할 만큼, 있는 그대

로가 아닌 과정과 내용을 상상해보고 연결시켜보는 제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성악과 K)

“작품을 배우기 전에는 일상생활에서 미술의 영향을 

그냥 모르고 지나치던 것이 많았다. 신경을 안 쓰게 되

고 모르니까 인지를 못하였는데. 수업을 통해 미술사를 

학습한 후부터는 인지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가구를 

보고 팝아트적인 요소를 파악하게 되고 경쾌한 활동적 

느낌들이 팝아트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화학과 J)

“오늘도 길을 걷다가 느꼈다. 벽에 그려진 낙서들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가게마다 각각의 다른 

컨셉의 간판, 인테리어를 보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

보고는 친구와 얘기도 했다. 꽤 재미있고 알찼다.”(일본

어학과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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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업내용의 실생활 적용 및 활용 관련성에 대한  
SNS 대화내용

성악과 K 학생이 언급한 “다른 시선,” 화학과 J 학생

의 글에서는 “가구를 보고 팝아트적 요소를 파악하게 

되고”라는 표현, 그리고 일본어학과 K학생은 의미없이 

보였던 “벽에 그려진 낙서들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학 교양미술에서 PBL수업은 삶과 동떨

어진 미술수업이 아니라 실생활에 기반한 학습이라는 

인식은 학생들과의 심층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심층면접 중 먼저 무역

학과 K학생과 산업경영공학과 Y학생이 언급한 내용 

중 “현대에서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되었으며, "실생활

에서도 관심있게 이미지를 보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었다.

 

 “시각적 이미지가 과거의 내용임에도 현재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영화 

속에서 전혀 필요 없는데도 그래피티적 시각요소가 나

오는 것들이 한 예이다. 과거의 시각적 그래피티요소를 

통해서 현대에서의 의미를 재구성하도록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겠는가?”(무역학과 K)

“공대생이라 인문학적인 내용을 접할 기회가 없었으

나, 수업을 통해 작품등장 배경과 과정을 알게 되면서 

이미지에 대해 더욱 많은 영향을 받고 관심을 갖게 되

었다. 실생활에서도 관심 있게 이미지를 보게 되었다.”

(산업경영공학과 Y)

PBL수업은 실제적 삶에 유용한 융복합적인 학습이

었음을 학습소통도구로 활용한 SNS 매체의 대화내용

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경영학과 L학생이 자발적

으로 밴드에 올린 질문, “실생활에서의 팝아트를 찾아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팝아트 맞을까요?”에 대하여 학

생들이 각자의 생각과 지식으로 자유롭게 답하였다. 비

록 학생들의 답변은 질문에 대한 명확하거나 깊이 있는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대화의 과정은 팝

아트 미술장르를 실생활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학생

들의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SNS 대화내용의 예는 다음의 [그림 3]에서 

볼 수 있다. 경영학과 K의 질문 “4조 다다이즘입니다. 

저희가 카페에서 조모임을 하는 중에 든 생각인데 카페

는 왜 브라운톤을 쓰는 걸까요? 탐탐, 스벅, 카페베네 

등등 갈색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은 학생

들의 관심이 단순한 미술사 지식을 넘어 생활과의 연관

을 하려는 노력과 관심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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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술수업 후 나타난 생활 속 색채관심에 대한 SNS 
대화내용

이와 같이 PBL수업이 지식과 삶을 연결시켜서 다양

한 분야와의 융복합적 사고를 꾀하고자 하는 모습을 통

해 PBL수업은 교양미술수업을 통해 추구하려는 융복

합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수업모형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하였다.  

2. 학습주체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
 실생활과 연계한 상황학습을 적용한 미술수업이 학

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는[73] 연구

결과를 본 PBL수업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학생들은 성찰저널을 통해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SNS로 학습하니 훨씬 유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학습

에 참여하게되는 것 같다. 우리팀은 집이 각자 다 멀어

서 카카오톡으로 활발히 카톡하는데 늦게라도 확인하고 

답변을 주려고 노력한다. 자료조사를위해 도서관에 가

서 책도 빌리고 이북도 찾아보고 아무래도 접근성이 편

한 구글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기도 했다.”(관광학과 L)

“영화 속 그림읽기’수업의 핵심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자발성’이라 하겠다. 솔직히 너무 자율적인 것 아닌가 

하고 내가 불안하기까지 했었지만 밴드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사진들과 글들,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들의 모습을 보니 작은 규칙 속에서도 잘 운영되는 것

을 보고 신기했다. 차라리 수업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고 할 것도 많고 시각은 부족하고 

그랬는데 지금 돌아와 생각해 보니 강의실이라는 제한

된 공간을 (그것도 수업시간에!) 벗어나서 팀과 함께 으

싸으싸 촬영하고 편집한 경험들이 너무 값진 것 같다.”

(언론정보학과 K)

"일부 필요성을 느껴왔는데 직접 수업에 사용해보면

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모두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조원들이 모두 같이 했던 이야

기 중 하나는 다른 수업에서 조모임은 어느 한 사람이 

짐을 지고 가는 고행길이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던 

사람들과 인간관계정리의 수단이기도 하다는 말이었

다.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러닝을 통해 꾸준히 모임과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Vol. 15 No. 11646

이 공개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조원들이 참여하였고 불평

이 있지 않았다. 투명성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

라는 생각이 들었다."(연극영화과 J)

"하나하나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학습을 원하

는 사람에겐 굉장히 좋은 학습방법이었겠고, 주어진 가

이드 라인 안에서 학습 내용 하나만 파고드는 사람에겐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일본어학과 K)

일본어학과 K학생의 성찰저널 진술처럼 "주어진 가

이드라인", 즉 타율적 학습에 익숙한 학생에게는 어려

움과 적응의 노력이 따를 수 있다는 한계가 파악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대학생으로서 자기주도학습에 

적응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도적인 학습에 적응하

며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이 파악되었다. 결국 

이들의 표현은 “자기주도학습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물론이고 학습태도나 학습동기 부여 그리고 적극적으

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에도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74]는 연구결과를 학

생들의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뒤샹의 샘은 다른 수업에서도 배운 적이 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는 ‘세상의 큰 흐름’을 알게 되면서, 전공

에도 활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다음학기 졸업 작품

전시를 위해 구성. 컨셉, 옷, 색상, 관객들까지 고려해야

는데. 뭘 고려해야는지를 미술사조에서 더욱 심도있게 

탐색하게 되었고, 이렇게 학습하다 보니 급한 사람이라

서 그런지 몰라도 컨셉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의상학

과P)

또한 심층면담에서도 위의 의상학과 P학생과 같이 

본인이 학습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학습

할 뿐만 아니라 전공과 연결하는 지식탐구로 이어지는 

능동적 학습을 볼 수 있었다.

학습의 주체자로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성찰은 

SNS에서의 대화내용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학습주체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SNS 대화내용

우선 미술학과 U학생과 더불어 대화에 참여한 학생

들은 본 PBL수업을 통해 스스로 깊이 있는 탐구를 하

면서 학습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몰입된 상태를 흥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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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으로 적고 있다. “먼지도 예술이 될 수 있다! Dust 

Art 인데요! 정말 예술은 범위가 없는 것 같아요~_~ 무

궁무진!”라는 글과 함께 다양한 이미지 사례를 공유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내용 역시  

“오 진짜신기하네요ㅋㅋ. 투명켄트지로 먼지 고정시키

고싶다ㅋㅋㅋㅋ. 이거는 리버스그라피티즘 기법이네~~. 

오. 또 기법명이 따로 있었네요 ㅋㅋㅋㅋ 신기해요”등

의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5. 학습주체자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SNS 대화내용

또한 [그림 5] 경영학과 J 경우는 “우연히 뉴스 기사

를 보다가 저희 배운 수업 내용이 정리가 되 있어서 올

립니다”라는 글을 통해서, 학습의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심도있는 학습을 하고[76], 학습내용을 뉴스와 연결하

여 일상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PBL수업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주체

임을 인식하면서 학습에 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원하

는 학습목표와 내용을 위해 더욱 주도적으로 확장하는 

심도있는 학습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3. 협력학습 중요성에 대한 인식
협력적인 팀 활동은 PBL수업에서 핵심적인 특징이

라 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배경과 수준의 학습자들이 

대화를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며 상대주의적 시각을 지

닐 수 있다. 특히 지식의 공유를 넘어 다양한 견해에 따

른 다름의 이해와 중재, 타협, 배려와 같은 능력 개발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팀활동의 과정은 다음의 성

찰저널 내용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더운 여름동안 우리 조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다들 

계속해서 터지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재치 넘치는 입담 

때문에 웃느라 힘들 정도였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다

른 분들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생각해보면 상대적으

로 내 기여도가 다른 분들에 비해 부족했지 않았나 싶

을 정도로 우리 조 단합심도 좋고 너무 잘한 것 같다.”

(언론정보학과 K)

"우리 6-1조는 팝아트를 설명하기 위해 대표적인 작

가를 통해 팝아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자 했다. 따라

서 나는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로 앤디워홀을 조사하

였다. 다 같이 함께 웃고 즐기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참 좋았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지리학과 K)

"조원 모두 팀에 대한 기여도는 좋았다.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도와가며 작업이 진행되었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팀원들과 응원하며 더욱 힘을 냈던 것 같다. 

좀 더 시간이 많았다면 더 좋은 결과물이 있었을 텐데 

아쉽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서 기

분이 좋다.”(무용학과 M)

"조원들 모두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 맡은 바를 다 

수행하였으며, 수동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좋

은 아이디어가 있으며 개진하며 지속적인 수정과 협의

를 통해 영상을 만들어나갔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도 

소극적인 자세 없이 열심히 노력하며 참여해주었다.”

(경영학과 J)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즐거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Vol. 15 No. 11648

마음으로 힘을 합치니 기대한 것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정말 4년 동안의 대학생활 동안 만난 

최고의 조원들과 최대의 팀 활동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임하였고, 그만큼 즐거웠습니다.”(성악과 K)

"지금까지의 대학 생활 중 최고의 조 모임 활동이었

던 것 같습니다.”(외식경영학과 P)

"우리 조는 다른 조들 보다 유독 분위기가 좋았다. 평

소에 수업이 마친 후에 점심 식사를 매번 함께하면서 

동영상 얘기를 나눴으며 일주일전 모이기 시작할 때부

터 조원들 모두 빠짐없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주고 

받고 일도 스스로 진행하였다.”(정보디스플레이학과 L)

위 학생들은 PBL수업을 통해 경험하였던 협동학습

에 대해 서로 다름의 인정, (“기발한 아이디어와 재치 

넘치는 입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

고”), 응원과 격려 (“단합심”, “팀원들과 응원하면 힘을 

내고”), 그리고 폭넓은 이해와 견해(“지속적인 수정과 

협의를 통해”)의 역할을 적고 있다. PBL수업을 하면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의 학습태도는 한국어나 한

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하여 팀 활동에서 소외되기 쉬운 

외국유학생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학습자들은 PBL의 

협력적 학습 활동이 학습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위의 성찰저널에서는 재미와 관련

한 극대화된 협력학습의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팀활동이 자칫 갖고 올 수 있는 팀의 불협화음

을 호소하는 철학과 J학생의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영상제작을 자주 해

왔었는데, 이번처럼 힘든 영상작업은 처음이었다. 팀원

간의 화합도 안맞고, 다른 팀원들은 영상제작에 대해 

하나도 알지 못해서 혼자 도맡아서 했다. 이런 팀활동

은 별로라고 생각한다.”(철학과 J)

 

그러나 이는 철학이라는 전공의 특징이 주로 개인 학

습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성과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팀학습활동에 대한 

경험을 더욱 많이 쌓아갈 때 팀학습활동도 하나의 학습

활동으로서 경험하고 배워가면서 극복하게 되리라 기

대하게 한다. 

협력학습환경의 장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는 다음

의 심층면담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향상되었고 팀원들과 함께 하는 공동작업 속

에서 창의력이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더욱 향상되었

다.”(법학과 L)

"혼자서는 어려웠을 것들인데, 팀원들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관광학

과 L)

"팀원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임해 수월하

게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팀원들끼리 팀워크가 잘 맞아 

수월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수업이 끝

난 뒤에도 종종 만나 식사를 하거나 간단히 술자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산업경영공학과Y)

학생들은 협동학습이 “시너지 효과”를 주어서 “새로

운 아이디어와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마찬

가지로 학생들의 SNS대화내용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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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협력학습관련 SNS 대화내용

위 [그림 6]의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영화가 

좋다”라는 컨셉으로 큐비즘과 관련된 영화(피카소-명

작스캔들)를 소개하려고하는데요. mc역할 조합으로 1.

남-남, 2남-여, 3.여-여 중 무엇이 좋을까요? 다수결로 

정하기로 했습니다”에서 볼 수 있듯이 의사결정, 제작 

등 수행과정은 토론과 협력에 의해 진행하면서 최선의 

문제해결법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 협력학습관련 SNS 대화내용

이러한 협력학습의 범주는 단지 지식의 문제해결을 

위한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를 배려, 격려하는 모

습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경영학

과 L학생이 자신의 팀활동 모습을 제시하며 올린 “오늘 

덥네요 ㅠ 여기서 퀴즈 오늘의 팝아트적인 불쾌지수는? 

그리고 저희조 영상 컨셉하고 사이좋은 조원들의 모습 

몇 장입니다ㅎㅎ”의 SNS글에 법학과 L학생이 답한 

“더운데 야외촬영 수고가 많으시네요”와 같이 서로 이

해와 배려하면서 협력학습을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결국 PBL에서의 협력적 학습환경은 구성원들이 하

나의 목표 또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하는 수업방법이기에 특히 협동학습은 동료 간의 상호 

의존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71]로 작용하며, 실제 생활

과 현상에 깃든 차이점, 다양성 복합성이라는 개념을 

익히는데 중요한[41]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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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소통도구로서 SNS의 활용
SNS는 학습자간, 교수자와 학습자간 의사소통과 관

계형성, 그리고 협동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

회적 학습환경을 제공하며, 교육과 현실과의 분리나 괴

리를 줄여 학습의 실생활 전이가 용이하도록 만들어 

주는 촉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71][77]. 마찬

가지로 이렇게 학습소통도구로서 SNS의 기능을 본 연

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학생들의 성찰저널

에서 이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곧, 교수자와의 

"소통"을 통한 즉각적인 피드백 ‘실시간 사람들의 생각

과 학습자료를 공유’하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

고, "좀 더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SNS 를 통한 학습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수님과 소

통하여 모르는 점과 유익한 점을 바로 바로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SNS 활용법은 예전부터 밴드를 사용하고 

있어 새로 습득한 것은 없지만 활용하는 것에 대해는 

적극 찬성합니다.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학습자

료를 공유할 수 있고 교수님께 언제 어디서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가능하고 그룹전체가 이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수

업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전자전파공학

과 K)

“밴드 활동을 통해 팀원 뿐만 아니라 수강생 전체와

의 소통이 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특히 동영상 제

작 중의 팀원들간의 자연스러운 사진 등을 보며 즐거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은근히 팀별로 그런 모습

에 경쟁한다는 느낌…? 앞으로도 밴드 활용이나 기타 

다른 SNS 활동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무용학과 M)

“SNS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 특히 밴드로 수시로 의

견교환이  가능하고 자료를 올리면 조원들과 반구성원

들의 즉각적인 피드백을통해 좀 더 유기적인 커뮤니케

이션이 SNS를 통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떤 

인상주의 그림이 좋은가를 묻는 게시물에는 여러 학생

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게시하면서 어떤 점이 좋

은지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다른 학우들의 생각을 알고 

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있어서 좋았다. 팀과제같은 경

우에는 SNS를 통해 서로의 맡은 부분에 진정상황에 대

해 시시각각 알 수 있어서 다음 계획을 지속적으로 변

경하고 수정하는 데 좋았다.”(경영학과 J)

“저는 굉장히 기계나 IT기술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

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을 함께 

하였을 때 제 자신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

니다. 기술의 편리성을 충분이 느끼고이해하였기 때문

에 저도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능숙하고 싶다는 욕심

도 생기게 되었고, 학습효과 역시 더 높았다고 생각합

니다.”(성악과 K) 

“나는 이전까지는 IT를 사용하는 수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스마트시대라고 해도 교육 쪽

에서만큼은 스마트매체 활용을 최소로 하고, ppt보다는 

칠판과 분필을 이용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

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업이 적응이 잘 안 되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

느새 자연스럽게 밴드를 이용해서 소통을 하는 나의 모

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

랐었는데 이번에 동영상 제작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하

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내 컴퓨터에 이런 기능도 있

었구나’ 할 정도로 신기한 것들을 많이 배웠고 모르는 

것들은 팀원들에게 물어가며, 또 인터넷을 찾아가며 스

스로 습득을 하는 내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효

율적인 기능들이 많이 있는 줄은 몰랐다. 이러한 기능

이 있다 해도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들만 사용하

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직접 이런 것들을 사용하

는 것을 보고 뿌듯했다. 이 수업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

직도 20세기적 사고방식인 분필과 칠판을 고집하고 있

었을 것이다.”(화학과 J)

예를 들어, 화학과 J학생의 경우, 분필과 칠판을 고집

하던 자신의 변화에 대한 놀라움과 SNS 및 IT 사용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도구로서의 유용성에 대한 생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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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피력했다. 또한 SNS를 통해 자료공유를 통해 

내용관련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고도 하고 있다. 

“수업을 수강하면서 SNS를 이용하고 동영상을 제작

하는 과정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많은 자료들

을 통해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책으로만 이해하려 했다면 과거와 같이 미술에 대한 편

견이 더욱 심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계절학기 기간이 

짧아서 미술을 이해하기는 다소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SNS와 동영상제작은 미술을 더욱 가깝게 도와준 유용

한 학습 도구가 된 것 같다.”(지리학과 K)

학생들과의 심층면담에서도 소통과 지식공유의 편리

성을 돕는 SNS의 학습도구로서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본인이 속한 공대에서는 모든 전공 수업에 팀 프로

젝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밴드’, ‘클럽’

과 같은 SNS를 통한 팀 활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

다. SNS를 통한 지식정보와 공유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산업경영공학 Y)

"IT를 통한 학습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아, 기

존 강의실만을 통해서라면 제약이 있었던 상당수의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지식 습득에 관해서도, 

내게 그 순간 모르는 것이 있다면 빠르게 이해를 도와

줄 수 있는 검색 등을 통해 강의 이해도를 올릴 수 있었

다. 또한 SNS는 평소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 이야기 

한 번 하지 않고 종강을 맞을 수도 있었을 여러 학우들

에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동영상 제

작 등 주도적 학습 과정 속에서 그간 무비판적인 IT 수

용자에서, UCC 제작자이자 내가 가진 것을 수많은 사

람에게 동시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누군가로 성장하게 

되었다.”(의상학과 P)

“SNS를 이용한 학습방법은 신선했다. 학생들과 교수

가 모여 하나의 소통의 공간을 이룰 수 있어 괜찮은 학

습방법이라 생각한다.또,다른 조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

고 있고있는지 알 수 있고 우리팀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무

역학과 K)

“네이버 밴드의 활용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조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sns의 편리성도 알게 되었고, 이것

을 활용하면 학습능률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도 배웠

습니다. 네이버 밴드는 동영상과 그림, 심지어 투표까지 

올릴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밴드가 없었더라면 

정말 번거로웠을 것 같습니다. 다른 수업에서도 이 것

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조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관광경영학과 H)

“팀 활동이 있는 보통의 수업에서도 카카오톡은 자주 

사용되지만 밴드를 이용한 수업은 이번이 처음이었습

니다. 공지사항 전달과 이에 대한 팀 수행은 효과적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정되어있는 SNS는 아

직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

니다.”(법학과 L)

위 의상학과 P학생이 강조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난’, 무역학과 K가 언급한 ‘학생과 교수의 소통 공

간’의 편리성과 교육적 효과성뿐만 아니라 법학과 L이 

언급한 바와 같이 밴드 이외에 다른 SNS의 활용의 시

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학습소통도구로서의 SNS의 효과에 대한 것

은 SNS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간의 대화내용을 통해

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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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학습정보공유의 장으로서 SNS

[그림 8]의 의상학과 P 학생은 “저희팀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런 전시회 하고 있더라구요! 다른팀도 필요하

시면 다녀오시라고 올려요~”라며 학습정보를 다른 팀

과도 공유하고, 이러한 정보에 감사하다는 다른 팀의 

학생들의 감사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소통의 장으로서의 SNS

또한 [그림 9]에서는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의 장으로

서 SNS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PBL수업에서는 협력학습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한 

도구로서 SNS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 소통공간이자 

사회적 학습환경으로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교양미술 PBL수업

을 통해 학생들은 맥락적 학습과제를 활용하여 자기주

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며, 상호 학습자간의 적극적 소

통과 상화작용을 통해 학습과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융복합적 학습 방법으로

서의 PBL의 유용성과 그를 통해 비단 인지적 측면(문

제해결력, 자기성찰적 학습)만이 아니라 인성적 측면

(배려, 협력, 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융복합수업모형으로서의 PBL(Problem-Based Learning) : 대학교양미술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653

VI. 결론

다양한 IT와 더불어 세계화로 인한 다문화시대는 더

욱 복잡한 양상을 띈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시

대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새로움과 복잡함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 창의적 사고력, 소통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학교육에서도 융복합 전공, 융복합 과

목 등으로 이름 붙여진 새로운 시도와 더불어 다양한 

학생 참여적, 학생주도적 학습방법을 채택하여 급변하

는 사회적 요구에 합당한 역량을 지닌 인재 키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교양교과목의 하나

인 미술교과수업을 예로 들어서, 대표적인 학습자중심, 

또는 융복합적 수업모형의 하나로 볼 수 있는 PBL을 

교수학습방법으로 선택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리

고 그 결과로서 학생들이 융복합적 학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삶과 학습의 연관성,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을 통한 학습 주체로서의 인식, 다른 학습자들

과의 협력적 학습을 통한 배움의 깊이와 이해를 더하

고, 나아가 상호 배려와 이해 등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교과목을 미술교과로 한 것은 다른 교과와 마찬

가지로 미술교과 역시, 작품감상이나 작품창작과 같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중심에 국한되어 이뤄질 수 있기 때

문에, 전문 지식과 기술을 넘어서, 다양한 전공의 다양

한 수준과 관심을 갖은 학생들 자신들의 경험과 이해에 

입각한 작품이해와 가치를 존중하면서 미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고, 나아가 미술이라는 과목이나 영역을 

삶과 융합시켜서 실생활 기반의 융복합적 특성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PBL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미

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가깝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나아가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어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환경

에서 오는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재미, 또한 다른 학습

자들과의 협력적 학습을 통해 경험하는 다양성, 배려 

등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 등을 배우게 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IT 시대에 적합한 학습도구

로서 SNS를 활용하여 상호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자료

공유의 편리성, 그리고 기술적 활용에 대한 자신감 등

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PBL은 융복

합적 대학 교양미술교육의 하나의 대안적 수업모형으

로서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교육적 효과에 기초하여 경험하였던 

몇 가지 문제점을 통해 PBL 방식이 대학교양교육에서 

좀 더 폭넓게 활용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대학에서도 다양한 팀활동 수업이 시도되

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분명 많음에도 불구

하고, 본 수업에서도 학생들 사이에 무임승차 및 의견

조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부 학생들에

게 팀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제공의 원인이 되었었다. 

따라서 무임승차의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서술적 팀원 

평가에 대한 활동도 평가활동으로 추가하고, SNS를 활

용한 소통의 투명성과 교수자의 지속적 관찰과 조력자

로서의 의견제시 등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소통의 수단으로서 다양한 SNS의 교육적 활용

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PBL수업에서 SNS사용이 상시

적이며 장소 제한을 넘어선 소통과 아카이브적 기능이 

가능한 자료 공유는 사고확장과 계획의 수정 등, 유연

성 있는 팀 과제 수행에 효율적인 교육기능을 제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SNS 외에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양한 SNS를 더욱 적극 활용하여, 미

디어 세대를 위한 친근하고 효율적인 교육도구로서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PBL 수업을 한 교수자는 본 수업이 PBL 수

업으로서의 첫 경험이었다. 본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수

자로서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

해줘야 하는 의무, 책임 등의 유혹을 많이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능동적인 수업참여와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 

가도록 학습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미 학생들은 PBL 수업환경에 적합한 학생들이었다. 

오히려 교수자의 학습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본 수업

의 성공을 위해서는 매우 절대적이었음을 절실히 느끼

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PBL 수업이 급변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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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융복

합적 수업방식으로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앞으

로의 과제와 도전은 이것이 대학교육에서 교양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널리 전공분야에서도 적극

적으로 활용되는 것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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